
다이와보 - OE 사 “에어 컴팩트”가 목표 이상으로 잘팔려 

다이와보는 잔털이 적은 OE 사 에어 컴팩트가 2005년도 판매 목표인 300

곤(梱) 이상이 판매되어, 2004년의 판매 실적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. 이

외에도 새로 강연 타입의 “에어 컴팩트 V”, 얼룩 실 타입의 “에어 컴팩트 이

레고” 등을 시리즈로 상품화하여 판매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. 

에어 컴팩트는 이제까지의 OE 사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 놓겠다는 컨셉트

로 개발한 특수 OE 사로, 2003년의 여름부터 판매를 시작하였다. 이 OE 사는 

독특한 촉감을 살린 실로서 균제도가 좋고, 잔털이 적으면서도 부피가 크며, 

소프트한 느낌, 차지면서도 당긴 맛이 나도록 노력하였으며, 7~36수를 생산하

고 있다. 

2004년부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 2005년 상반기의 판매량은, 예상보다는 

약간 적었지만 약 170곤이었으며, 하반기에는 약 230곤 판매를 목표로 하고 

있으며, 이 실로 짠 원단을 2006년 춘하절의 보텀용으로 미국의 큰 SPA로 

20만 yd를 수출하는 등 잘 팔리고 있다. 현재는 텍스타일 판매가 80%이며, 

나머지 20%가 실로 판매되고 있다. 

새로 상품화한 강연 타입과 얼룩 실 타입 외에 리넨 혼방 타입 “에어 컴

팩트 리네뷰”, 면ㆍ레이온 혼방과 레이온 100% 타입 “에어 컴팩트 R” 등은 

이미 2005년 5월 전시회에 출품됐었다. 레이온ㆍ실크 혼방들도 시방 중이며, 

리넨 혼방은 40% 혼방이 중심이나 50% 혼방까지 주문에 따라 생산할 수 있

으며, 리넨 100%의 에어 컴팩트사도 개발 중이다. ♣  

 


